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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사회과학원은 21세기 중국 경제를 1995년 GDP 7,003억 달러, 1인당 GDP 581달러에서

2010년 GDP 2조 3,952억 달러, 1인당 GDP 1,677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6%대의 성장을 유지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목표다. 1978년 등소평이 추진했던 개혁개방정책은 크게 3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溫飽단계로 경제도약을 통해 중국 국민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수

준으로 90년대에 실현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小康단계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을 목표연도인 2000년까지 대부분 실현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가 大同단계로 부강하

고 문명화된 민주사회국가 건설이다.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특

구를 통한 거점형성, 연해도시 개방, 그리고 최근의 서부대개발전략이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은 제일의 생산력 , 科敎興國 등의 기본사상이 모든 국가발전전략

및 추진계획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국유기업개혁과 연구성과의 상업화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2. 중국과학원의 체제변화

중국과학원은 수학물리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학부, 기술과학부의 5개 학부와 전문위원

회, 121개의 산하 연구기관을 포함한 155개의 직속 기관, 10개 직속기업을 포함한 768개의 기

업 등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기관이다. 북경의 본원 외에 13개 지방분원(瀋陽, 長春, 上海, 武漢,

廣州, 南京, 西安, 合肥, 成都, 昆明, 蘭州, 新疆, 기타)과 중국과학기술대학 등의 3개 직속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각 기관에는 50개의 국가중점실험실, 63개의 개방실험실과 2개의 개방연

구소를 두고 있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98년말 현재 중국과학원의 전

체인력은 65,003명으로 91년의 84,90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인원은 수학, 물리 9,563명, 화학, 화공 8,416명, 생물학 8,795명, 지리학 6,722명, 기술



과학 16,575명, 기타 200명, 총 50,271명이다. 연구기관 재직자 중 과학가와 공정사는 27,139명

이다. 전체적으로 재직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우수연구원의 지표인 과학가 및 공정사의 비율과

청년과학자 비율, 석 박사학위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이전의 기초과학 위주에서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응용연구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학원은 기초연구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一院二體制(One

Academy, Two Systems)"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개혁상황을 보면 중

국과학원의 3분의 2는 경제건설을 담당해야 한다 는 전임 원장의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적극적인 응용연구와 기술이전, 상업화를 통해 국가경제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더 중

요시하고 있다. 첨단기술 연구와 연구성과의 상업화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정보와

신소재 등에서 높은 매출과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전자기계

(Ph otoelectrom ech anics)와 생물, 의약 등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선도기술연구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전략은 中國科學院 九五 및

2010年 科技發展計劃綱要 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기간 중국과학원 발전전략의 핵심은 기

초연구와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주요 목표는 국민경제건설을

지향하고 기간산업과 지주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첨단신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농업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관련된 21개 과학기술영역의 중점과제 89건을 수행하

는 것이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2010년까지 경제발전 수요와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

한 지식혁신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10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식혁신공정 12개 시범사

업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생명과학연구원 설립, 2) 수학 및 시스템과학연구원 설립, 3) 국가천

문관측센터 설립, 4) 북경물질과학연구기지 건설, 5) 북경정보(信息)과학기술발전연구기지 건

설, 6) 상해 고기술발전연구기지 건설, 7) 동북고성능재료 및 선진제조기술연구발전기지 건설,

8) 북경지구 과학연구기지 건설, 9) 서북자원환경 및 지속발전연구기지 건설, 10) 대련화학물리

연구소 개혁 시범사업, 11) 이론물리연구소 개혁 시범사업, 12) 남경지질고생물연구소 개혁 시

범사업

기존의 연구소들을 분야별로 통합 운영해 효율을 제고하고 몇 개의 시범 연구소를 지정해

중국과학원 전체 연구소들의 개혁 방향을 정립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99년 1월에는 원장의

사업보고를 통해 과학기술목표, 체제개혁목표, 기제전환목표, 인력양성 목표, 문화건설목표의

지식혁신공정 5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공정에 의한 중국과학원의 주요 연구목표는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근거하여 국제과학기술 발전분야와 중국과학원의 우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기술, 인구와 건강, 에너지, 신소재, 정보와 자동화, 우주과학, 생태와 환경, 지



구과학, 간학문 등 9개 분야를 중점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초기에 중점 연구해야

할 과제들로 다음의 9가지를 선정하였다. 1) 유전자전이 농작물의 응용과 산업화 시범, 2) 디지

털농업 시범체제, 3) 주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4) 실용 나노소재의 연구와 개

발, 5) 연료전지, 고효율 청정연료, 6) 국가전산망, 과학기기와 설비, 7) 국가의 생태안전 탐사,

평가, 경보체제, 8) 과학위성 및 효과적인 부하예측연구, 9) 중국의 분지

3. 대학체제의 변화

중국의 대학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대부분이 국립대학이고, 이 안에서도 교육부와 각 행

정부서, 지방정부 등으로 그 관리권이 분산되어 있다. 건국 초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

고,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산업담당 행정 부서들이 직접 대학을 설립해 이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투자와 학과 세분화가 심하고, 교과과정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

었다. 학교 당 학생수가 작고, 교수와 행정직원이 많아 규모효율이 상당히 낮다. 오랜 기간 동

안 졸업생의 국가 통일 직장배치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하했고, 졸업생의 직장간 유동도 적

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담당 행정부서가 대폭 감소하자, 중국 교육부는 이들 부서의 대학관리권을 교육

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소규모 대학과 학과를 통합하여 규모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

다. 졸업생의 통일배치를 자유 취업으로 전환하고 학비 부담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

하며, 교과과정을 유연하게 재편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

대학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연구기지의 육성과 대학산업을 들 수 있다. 연구기지는 자원을

집중해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업에 개방해 산학연협력과 기술확

산을 촉진하는 중요 기지이다. 중국의 연구기지에는 중점대학과 중점학과, 박사 후 유동점, 중

점실험실, 공정기술연구중심, 과학연구중심, 생산력촉진중심 등이 있다.

중국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총 1,071개( 99년)의 대학이 있다. 이들의 연구 수준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소수의 중점대학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이들

의 시범운영을 통해 다른 대학을 개혁하는 방법을 추진해 왔다. 특히 93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211공정 은 21세기를 대비해 100여 개의 중점대학과 800여 개의 중점학과를 육성하려

는 계획이다. 98년까지 61개 대학이 본 심사에 통과해 정식 육성이 시작되었다. 9·5기간(199

6∼2000)에 이들 대학에 106억 元의 사업비와 31억 元의 부대건설비가 투입되었다. 특히 세계

수준으로 육성되는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에는 각각 수억 元의 경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점

학과는 한국의 두뇌한국 21 과 유사한 우수학과 집중 육성 사업이다. 107개 대학에서 416개의



중점학과가 선정되었는데 학과별 분포는 문과 78개, 공과 163개, 이과 86개, 농과 36개, 의과 53

개였다. 선정된 학과들에 각종 경비 1,100만 元과 세계은행 차관 1,300만 달러를 집중 투입하였

고, 8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육성 계획들은 선정기준 문제, 타 대

학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효율 문제, 경비부족 문제 등의 각종 난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점

차 선정기준을 좀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과학기술부의 기술혁신공정 등과 연계하

여 지식경제시대에 공동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중점실험실은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를 강화하여 고수준의 인재를 국내에서 양성하

고, 개방, 유동, 연합, 경쟁의 운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이들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설

립된 것이다. 1984년의 10개를 시작한 이후 총 155개가 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대학에

98개, 중국과학원에 47개, 기타부문에 10개 등이 있다. 국가공정기술연구중심(SRC)은 연구성과

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학에

설립된 8개를 포함해 총 78개가 육성되고 있고, 그 영역도 농업, 에너지, 전자, 통신, 선진제조

기술, 기초재료, 신소재, 방직, 의약, 도시건설, 환경보호 및 자원개발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과학연구중심(SRC)은 특정지역, 특정분야의 우수한 연구집단을 연결하여 중장기적인 핵심과제

들을 연구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 안에서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업의 협력과 새로운 산업 성

장거점의 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199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 상해생명과학

연구중심, 북경고체물리과학연구중심 등이 완성되었고, 건설중인 연구중심도 10여 개이다. 이

들 실험실들과 연구중심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 하에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중국의 산학연협

력과 기술확산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체제변화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대학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산업체인 대학산업

(校辦産業)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실습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대학의 연구성과 이전과 선도기술산업의 육성 쪽으로 그 목표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대

학 스스로 인력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기업과의 기술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육성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각종 우대정책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업 수는 총 1,611개, 투입인원 33,009명에 투입자

금도 64억 元에 달했다. 이중에는 북경대학의 방정집단, 청화대학의 자광집단처럼 전국 최고수

준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산업의 성공률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4.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는 여러 형태로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화거계획(torch

program)하에서 설립된 高新技術産業開發區가 대표적인 형태다. 현재까지 육성된 국가급 고

신기술개발구는 모두 53개이고 지방급도 6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고신기술개발구의 주요 기능

은 다음과 같다. 1) 고신기술산업의 기지로 육성한다. 2) 과학기술과 경제를 긴밀히 연계시키고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기술혁신의 시범지역이 되게 한다. 3) 대외개방의 창구가 된다.

4) 개혁을 심화시키는 시범기지가 되게 한다. 5) 고신기술을 이용해 전통산업을 개조하는 진원

지가 되게 한다. 6) 선도기술 기업과 기업가를 양성하는 학교의 역할을 하게 한다. 7) 사회주의

현대문명을 체현하는 새로운 도시가 되게 한다.

이러한 기능에 맞추어 고신기술산업으로 전자정보기술, 우주항공기술, 광전자기술, 생명공학

기술, 신소재기술, 신에너지기술, 생태과학과 환경보호기술, 지구과학과 해양공학기술, 신의약

기술, 정밀화공기술 등을 규정하였다. 고신기술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1) 고기술상품 생산량

이 총수입의 50% 이상일 것, 2) 고기술상품 연구개발 투입이 총수입의 3% 이상일 것, 3) 연구

원과 경영자, 기술자가 전 사원의 30%이상(노동집약 산업은 20% 이상)이고 고기술 관련 연구

원이 전체 기술자의 10%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를 15%로 감면, 수출제품 생산액이 그 해 총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했을 때는 소득세를 10%로 감면, 2) 신설기업의 경우 생산투입 후 2년 간 소득세 면

제, 합작운영 10년 이상인 중외합작기업의 경우 이익을 보는 해부터 2년 간 소득세 면제, 3) 내

자를 조달해 기술개발이나 생산경영용 건물을 지을 때, 건설세나 투자방향조절세 면제, 4) 고

신기술개발이나 상품생산용 기기, 설비도입 시 신속한 감가상각 가능, 5) 해관(세관)의 비준을

받아 고신기술개발구 내에 보세창고, 보세공장 설립 가능, 6) 수출제한 품목이나 특별 규정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 면제, 7) 고신기술개발구 내의 기초시설 건

축과 생산, 경영용 건축에 대해 국가가 매년 일정액의 기본건설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고, 일정

액의 장기채권을 발행해 민간자금을 유입시킴, 8) 각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세수, 신용

대출, 수출입 등에서 필요한 우대정책을 제공해 해당지역 고신기술개발구의 발전을 도모하도

록 되어 있다.

중국의 고신기술개발구들은 특정산업 중심으로 새로 육성한 것보다는 기존의 공업단지를 고

신기술개발구로 지정하여 특화 방향을 제시한 것들이 많다. 고신기술개발구들을 지역특성에

따라 대학 연구소 의존형, 대도시 의존형, 경제특구 의존형 등으로 분류하거나, 우위산업 유형

에 따라서 종합기술형과 단일기술형 등으로 분류한다. 상당수가 여러 기술분야에 걸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합기술형 개발구로 분류되는데 단일기술형 개발구는 석유, 정밀화학 중심의 大

慶고신기술산업개발구, 희토류 신소재 중심의 包頭고신기술산업개발구, 天津의 해양고기술원

등이 있다. 宣興에도 환경보호중심의 단일기술형 과기공업원이 있다. 기술별로는 전자정보, 광

전자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기술에의 집중이 심하고,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 의약과 의학 등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가급 고신기술개발구는 모두 53개이다. 북경, 상해, 장

춘, 하얼빈, 무한, 심천, 면양(綿陽) 등의 개발구가 상당히 큰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창업지원센터의 등장

중국의 창업지원센터는 선진국의 기술혁신센터(TIC)와 창업보육센터(TBI)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상당수가 고신기술개발구 내에 설치되어 창업과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하다. 그 역할은 우수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 등 종

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100여 개의 고신기술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이 중 국가급이 28개이다. 유형도 기업보육센터, 대학과학기술원, 전문기술보육센터, 해외유

학생창업센터, 국제기업보육센터 등으로 다변화하였다. 77개 창업보육센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육센터의 총 면적은 88.4만평방 미터, 보육자금 2.4억 元, 보육중인 기업 4,138개,

졸업한 기업 1,316개, 과학기술성과 응용 5,700 건, 보육기업의 총수입 61억 元, 취업인력 6.8

만 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전자정보가 3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메카트로닉스 20.8%, 생

명공학 12.6%, 신소재 9.1%, 환경보호 2.5%,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이 5.4 %, 기타 12.0% 등

이었다. 창업지원센터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 과학기술기업보육센터 : 선도기술 전반에 특화하여 창업자에게 사무실, 설비, 서비

스, 직원훈련,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중국의 보육센터에는 이

런 종합형이 많다.

2) 전문기술보육센터 : 특정기술분야에 특화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한 보

육센터이다. 예를 들어 96년부터 북경시에서 의약전문보육센터와 신소재전문보육센터를 설

립하였고, 상해시는 張江생물의약전문보육센터를, 천진, 서안은 소프트웨어전문보육센터를,

양릉은 농업고기술전문보육센터를 설립하였다.

3) 대학과학기술원 : 주로 고신기술개발구 내에 위치한 유명 대학들이 자체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설비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설립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지

원을 받아 현재 약 30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동북대학 소트프웨어공원, 북경대

학 과학원, 청화대학 과학기술원, 상해교통대학 과학기술원 등이 특히 우수하다. 북경대학과

청화대학은 이를 통해 1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탄생시켰고, 북경대학 과학원의 경우 이미

5억 元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대학에 2,000만 元의 연구비를 지원할 정도가 되었다.

4) 해외유학생창업센터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만 3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유학을 떠났고



이중 현재까지 10만 명 정도가 귀국하였다. 이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연구능력을

산업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인사부 등이 적극 노력하여 전문 창업센터를 건설하

고 있다. 현재 북경, 소주, 상해 등에 25개의 유학생창업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5) 국제기업보육센터 : 종합과학기술보육센터를 기초로 국제수준의 설비와 서비스환경을

갖추고 외국의 첨단중소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를 중국기업과 함께 개발해 시장에 진출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내 기업과 연구소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제기업보육센

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6) 보육센터 네트워크: 창업보육센터간에 네트웍을 구축하여 자원을 교류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상해시는 이미 13개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행정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웍을

구축하였고, 북경시도 특성이 다른 10개의 보육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웍을 구축하였다. 국제

기업보육센터 네트워크도 97년 8월 서안에 8개 국제기업보육센터 네트웍을 시범 구축한바

있다. 향후 이들을 홍콩, 대만, 미국 등과 연결할 계획이다.

7) 특허기술보육센터, 이동보육센터, 산업기술보육센터 : 이 밖에 특허출원자가 특허관련자

들과 함께 설립, 운영하는 특허기술보육센터와 직접 창업자를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보육센터, 전통산업의 기술개조팀들이 경험을 모아 설립, 운영하는 산업기술보

육센터 등이 있다.

한편 북경지역의 창업보육센터현황을 예로 들면 北京高技術創業服務中心, 北京國際企業孵

化器, 北京留學人員海淀創業園, 生物醫藥高科技孵化器, 北京望京科技創業園, 北航企業孵化器,

淸華軟件發展中心, 北京海淀試驗區創業服務中心, 北京新材料高科技孵化器, 大興民營科技企業

創業中心, 中國北大生物城 등이 설립되어 있다.

6. 창업투자기업의 활동

창업투자라는 개념은 85년부터 중국의 정책성 문헌들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과 국유기업들이 중관촌 전자거리의 조성과 같은 선도기술 신규투자를 대대적으로 추

진하였다. 91년부터는 고신기술개발구의 확산으로 각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선도기술 투자에

나서 상당히 다양한 창업투자 모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경의 담보기금(擔保基金)

과 창업보육센터 네트웍, 창업투자공사, 심천의 투자기금 등이 있다. 95년부터는 華登창업투자

기금과 태평양창업투자기금 등 외자 단독이나 합자 형태의 각종 투자기관들이 속속 설립되어

시장기능에 맞는 규범적인 창업투자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성공적인 투자활동

을 전개하는 회사들은 대개 이런 외자기업들이다.

중국 최초의 창업투자기관은 85년 9월 과학기술부와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중국신기술창업투자공사(약칭 中創)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1천만 달러의 초기 자

금으로 투자, 대출, 임대, 재무담보, 자문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화거계획의 본격 추진과 함

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3천만 달러를 대출 받아 중소기업의 기술설비 개조업무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설립초기에는 북경대학의 컴퓨터지문인식시스템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등에 3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장이나 주식제도가 성숙되지 못했고 국가 대출에 익숙한 기업인들의 인식도 변화되지 않아

투자의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업무 방향을 자금회수가 용이한 상업투자, 부동

산 등으로 돌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부실을 막지 못하고 98년 6월에 인민은행에 의해 금융업무

가 중단되고 부채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89년 6월에 과학기술부는 국방과학공업위원

회와 招商集團 소속의 4개회사와 연합하여 中國科招高技術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은행 대출

에 필요한 각종 담보를 위해 94년 3월에 유일한 국가 비준 담보회사인 재정부와 경제무역위원

회 연합의 중국경제기술투자담보공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92년에 중경시 과학기술개발구와

중경시 재정국, 科委 등이 연합하여 重慶科技風險投資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민영

선도기술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雨水集團, 利達電子集團 등에 대한 투

자가 이뤄졌다.

1990년대 초기부터 외국의 전문 투자회사들이 속속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93년 11월

20일에는 미국 IDG 산하의 태평양기술창업기금회와 北京市 優聯科技發展公司연합으로 북경

태평양-優聯技術風險投資公司(BPTV)가 설립되었다. 초기 자금은 1천만 달러, 총 투자액은 3천

만 달러였다. 導軟件, 達因電腦, 百康塑膠 등에 투자하였다. 94년에는 Walton Int' l Investment

Group 이 단독으로 華登風險投資基金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6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보유

한 다국적 기업으로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전자통신, 의료, 보건, 자

문, 공장 프로세스, 소비재, 금융서비스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기금회는 1억4백만달러

의 기금을 운용하여 四通利方, 黎明軟件, 科隆電器 등에 투자하고 있다. 95년에는 중국건설은

행과 모건스탠리, 中國經濟技術投資擔保公司,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 홍콩 名力集團 등이 1억

달러를 공동 출자하여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를 설립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은 건축자

재. 가전, 식품, 통신, 의약 등이고, 鷹牌국제유한공사, 長天國際控股有限公司 등에 투자한 실적

을 가지고 있다. 98년에는 북경에 투자한 미국 태평양기술창업기금회가 광동성 과기위원회와

연합하여 광동태평양기술창업공사(GPTV)를 설립하였다. 주요 투자 영역은 전자통신, 네트웍

등이고, 金蝶軟件, 巨靈信息, 深 科建 등에 투자하였다. 98년 10월 27일에는 북경시종합투자

공사와 국가개발투자공사, 북경국유자산경영공사, 淸華同方股 有限公司, 首鋼集團 등이 연합

하여 북경시고신기술산업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3.1억 元이고 전자정보, 일렉트

로닉스, 생명공학 및 신의약, 환경보호, 신소재 등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99년 11월 15일, 중국 과학기술부는 첨단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억 元 이

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중소기업 창업기금을 설치하였다. 과제 당 수십만-천만 元 정도



의 경비를 무상공여, 대출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하여 863계획, 공관계획, 화거계획 등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투자영역은 이들 선도기술연구과제의 중점분야

와 대체로 일치한다. 최근에는 四通集團, 實達集團, 海爾集團, 上海 山鋼鐵集團, 希望集團 등

의 대기업과 미국의 Intel, Microsoft, 투자능력이 있는 개인기업,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의 유명

대학과 정부연구소 등에서도 중국 내 창업투자를 본격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투

자규모와 성과 면에서 외국기업이 중국 내 창업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7. 외국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투자는 보유기술의 확산을 통한 시장 확대나 현지시장

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개량 등 다소 소극적인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연구 투자

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진출 초기, 다국적기업들은 홍콩, 대만 등에 지역사무실

을 설치하고 중국과의 무역과 시장조사 등을 총괄하였다. 이들이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중국

대륙에 진출하여 플랜트설비 등을 수출하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까지 본격적인 중국 내 연구개발 투자는 없었다.

92년부터 중국의 개방이 더욱 심화되면서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 합작기업 설립과 중국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현지화 차원에서 중국 내에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내 최초의 외국기업 연구소는 94년

에 Nortern Telecom 이 북경우전대학에 투자하여 공동 설립한 北郵-北電硏究開發中心이다.

97년에는 정보산업과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IBM, MS, SUN , Ericson, Du p on t, Bell,

Rockw ell, N ov o-N ord isk 등의 외국 대기업들이 중국 내에 속속 연구소들을 설립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98년에 MS가 8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중국연구원을 설립하고

Intel이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북경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크게 가

속화하였다. 이와 함께 청화대학 등 중국의 유명 대학들을 지원하고 공동연구소와 실험실,

훈련센터 등을 설립하는 경향도 크게 확산되었다.

설립유형은 크게 모회사의 내부기구로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는 방법과 중국의 대학이

나 연구소와 연합하여 과제위탁, 공동연구, 공동연구소와 실험실, 훈련센터 설립 등을 추

진하는 방법, 그리고 독립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다. <표 1>은 북경지역의

외국기업 연구소 설립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의 입지선정과 연구소 규모, 연구영역, 등록

형식 등은 상당히 다양하다. 먼저, 입지선정에서 북경지역의 연구소 설립이 특히 많은데 이는

중국 총사업본부가 대개 북경 지역에 있어 이의 부속기구로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관련 부서



와의 협조가 용이하고, 청화대, 북경대 등의 우수대학과 중국과학원 등의 우수연구기관, 중관

촌 등의 기술밀집구역이 북경지역에 있어 인력채용과 기술확산, 상업화, 행정수속 등에 유리하

기 때문이다. 단, 생명공학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해 지역에도 상당수의 외국기업 연구소들이

설립되고 있다.

<표 1> 외국기업의 북경지역 연구활동

회사이름 국가 연구분야 연구기관 명칭 등록 형식

IBM 미국 정보산업 IBM(中國)硏究中心 비독립법인

SUN 미국 정보산업 SUN (中國)技術開發中心 비독립법인

N okia 덴마크 통신 諾基亞硏究中心 비독립법인

마쓰시다 일본 가전 松下(中國)有限公司硏究開發部 비독립법인

MS 미국
정보,소프

트웨어

微軟(中國)硏究院,微軟硏究開發中心,

微軟技術開發中心
비독립법인

P & G 미국 정밀화학 北京 技術有限公司 독립법인,유한책임공사

N ovo -

N ordisk
덴마크 생물기술 諾和諾得生物硏究中心 비독립법인

후지쓰 일본 정보산업 富士通硏究開發中心有限公司 독립법인,유한책임공사

N ortel. 카나다 통신 北郵-北電硏究開發中心 비독립법인(합작형식)

Lu cen t 미국 통신 朗訊科技有限公司, 貝爾實驗室 독립법인,유한책임공사

Motolora 미국 통신 摩托羅拉-計算所聯合實驗室 비독립법인(합작형식)

In tel 미국 전.통신 INTEL中國硏究中心 비독립법인

H .P 미국 정보산업 科惠硏究中心

GM 미국 자동차 德爾福-汽車系統硏究所 비독립법인(합작형식)

SMC 일본 엔진 SMC-淸華大學氣動技術中心 비독립법인(합작형식)

연구소 규모는 일반적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다. 위 표에서 IBM 과 P&G가 50명 규모이고

우전대학과의 연합연구소인 Nortel이 100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10∼30명의 소규모 형태

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인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내 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연구 분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들

은 기술개발 속도가 특히 빨라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연구 내

용은 주로 중국어 인식 및 처리, 중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것들이고 핵심

내용은 거의 본국에서 수행한다. 생명공학 분야는 유럽지역의 다국적기업들이 상당수 중국의

상해 지구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이들 역시 연구 내용에서 본국의 주력 연구 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의 Novo-Nordisk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진출해 천진에 공장을 두

고 인슐린을 위주로 몇 개의 생명공학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구소는 북경에 있고 연구원은

수십명 정도이다.

연구 성격으로도 중국 내에서의 연구는 주로 개발연구이고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는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 연구활동은 주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지실정에 맞게 개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단, MS, Lucent, Intel 등 98년 이후에 설립된 연구소들은 본격적인 중국 진출에 따라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

소 내에, 또는 대학과 연합으로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인력 양성과 기술이전에 몰입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 결론

산학연 협력은 초기의 협력 제안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 주도형, 기업체 주도

형, 정부 주도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주도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대부분이 잠재시장을 목전에 두고 추진하는 시장견

인(market-pull)형 혁신이다. 따라서 기업주도형 협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중국의 기술혁신체

제가 점차 시장기제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시장기제

의 도입과 경쟁 유도, 연구성과의 상품화 등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총량 규모

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

서 정부연구소 중심의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90년대 중

반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핵심은 8,0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연

구소를 기초과학형 연구소, 응용과학형 연구소, 기술서비스형 연구소 등으로 재분류한 후,

1,000여 개의 우수 연구소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연구소로 전환하거나 기업

의 기술용역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체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다가오



는 국제환경인 WTO 가입과 주요 정책환경인 서부대개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

다면 21세기 수퍼파워 중국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